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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남해 관광 홍보관

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 지자체 등 100개 기관, 350여 부스가 참가했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남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꽃피는 남해, 봄나들이는 남해로!’ 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꾸몄으며, 다랭이마을·두모마을·왕지

벚꽃길 등 남해 꽃 명소를 홍보해 상춘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유채꽃 포토존 조성해 관광객 유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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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남해군 노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문화이벤트 ‘꽃피는 남해’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 봄을 맞이하여 상춘객을 남해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다랭이마을, 두모마을, 왕지벚꽃 등 봄꽃 명소와 함께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꽃피는 남해 문화이벤트도 준비된 만큼 남

해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남해의 멋과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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